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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재기술 개발사업 현황 

박 재 혁1) 

방재기술은 자연으로부터 발생하는 재해나 산업활동과정에 수반되는 재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기술로서 국가의 재산과 인명을 직접 보호하고 산업생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 과학기술부에서는 이러한 
재해의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국책연구사업으로 '95년에서 2003년 까지 9년동안 3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 진행중
에 있다. 

방재기술은 발생하는 재해의 종류에 따라 자연재해와 환경재해 및 인위재해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환경재해는 환경분야 및 선도기
술 개발사업으로 활발히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므로 과기부의 방재기술개발사업에서는 제외되었다. 

이들 재해에 의한 손실을 살펴보면 자연재해의 경우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최근 10년간 입은 피해는 년평균 인명 275명, 재산 
4,06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복구에도 4,200여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여되고 있다. 

또한 국가 기본 시설물이나 대형구조물에 관련된 최근의 재해는 신행주대교 붕괴('92. 7. 31), 청주 우암상가 붕괴('93. 1. 7), 성
수대교붕괴('94. 10.21),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94.12. 7),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95. 4.28), 삼풍백화점 붕괴('92. 7.31)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물적·심적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리고 대도시 지역과 산업단지에서 복잡 조밀화되

고 있는 유류, 가스, 통신 등의 라이프라인에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폭발, 화재, 누출, 절단사고의 피해와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충돌, 침몰, 좌초, 기름누출 등의 해난사고의 경우 최근 5년간 인적피해 1,522명, 재난피해 8,066억원, 환경피해 7,659억원
에 달하였으며 해난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개요와 1단계 사업 성과, 최
근의 국제적인 환경변화, '98년부터 추진될 2단계 사업의 추진방향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방재기술개발 1단계 사업개요 

방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목표는 국가 재해·재난 피해를 줄이고 사전 예지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며 안전관리 종합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자연재해의 사전감시 및 예보, 피해저감 대응기술개발, 대형 구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밀진
단기술, 상시감시기술 및 수명연장 기술개발, 그리고 주요 산업시설물의 모니터링기술 및 정밀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기술개발 목표를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제1단계('95-'97)에서는 자연 및 인위재해 요인별 기반기술개발, 재해대응기술의 초기 
실용화를 위한 자연현상의 집중관측, 자료처리 및 분배기술 개발 및 응용, 센서응용, 처리기술 및 이상상태 감지기술개발, 요소별 
재해예방 

방재기술개발사업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8-M05-007.HTM (1 / 7)2006-05-09 오후 1:19:50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23%EC%A3%BC%EC%84%9D%201)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IMAGE/AB01-1998-M05-0075-01.GIF


과학기술정책Vol.8 No.5 (통권110호·1997년 4월 4일 등록(서울 라 08091) 007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 건축구조물의 안전진단 및 비파괴검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단계('98-2000)에서는 방재기반
기술의 개량 및 재난대응기술의 시스템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원격탐사 방법과 수치모의를 통한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자연
재해 유형별 재해복구체계 수립, 극한강도해석 및 최적보강설계 기술개발, 정밀 안전진단 및 보수용 전문가 시스템 완성을 목표
로 수립하였다. 한편 3단계(2001-2003)에서는 자연재해 예측·감시 및 기반시설물의 안전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

요 계측장비 개발, 방재과학기술의 종합 및 시스템화, 자연재해 예상도 작성, 수명예측기술의 확보 및 손상기준 설정을 주요한 연
구목표로 하고 있다. 

방재기술개발 1단계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3개 대분야에 총 6개의 중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진감시 모니터링 및 재해대응기
술개발'과제는 '97년부터 '지진재해 대응기술개발'의 신규 국책연구개발사업으로 방재기술개발사업에서 분리되고 '기상기술개발' 
및 '장마집중감시연구'과제가 추가되었다. 

2. 1단계사업 추진실적 

1단계 사업은 현재 3차년도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따라서 현시점까지의 연구성과와 문제점을 중과제별로 살펴보았다. 

자연재해피해저감기술 개발과제의 1단계 연구성과를 보면 집중호우 등 악기상 예측을 위한 미세격자 규모의 수치예측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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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하천 유출량 예측시스템을 활용한 예측성 시험이 이루어 졌으며 미세격자 규모의 실시간의 모의 시스템이 구현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연안역의 확률빈도적 해안 구조물 높이 및 해일 유속을 산정하고 이상 해면상승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와 전지구 위
성영상 취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기후 모델개발을 위한 장기예측의 기초연구가 수행 중에 있다. 한편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
는 장마 집중감시를 위해서는 적어도 장마기간(약 1개월 이상)을 집중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나 감시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라디
오 존데 가격의, 환율변동에 따른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98년도 장마 집중 감시기간은 10일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
서 환차손에 대한 연구비 증액등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대형구조물 정밀안전진단 기술개발사업에서는 국가 기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기술의 핵심요소 기술로서 콘크
리트의 비파괴강도 측정법 특성분석/적용 및 성능저하 유형별 강도특성을 분석하고, 강교량 용접부 피로강도 해석법 연구 및 대형
시험체의 피로강도 D/B를 보완하였으며, 크리프/건조수축 및 균열을 고려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기거동 해석법을 개발하
였다. 또한 비파괴 시험에 의한 강구조물 결함크기의 정량화 및 위치표정기술, 결함종류별 초음파 D/B 구축 및 결함진전 상태감
시 기술, 터널라이닝 모형실험과 안정성 해석을 통한 터널의 안전성 평가, 진단용 S/W개발, 보수보강 기술, 염함유 철근콘크리트
의 부식측정 및 방식대책연구가 이루어 졌다. 국가기반시설물의 상시 안전감시시스템 개발과제는 교량 계측시스템 및 교량상태 
판정을 위한 기준설정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개발된 연구결과는 2단계에서 실용화 연구후 국가기반시설물 전반에 안전감
시 시스템 개발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 국내 토목 분야에서는 안전감시시스템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과 호의적인 반응이 공존하고 있으나 국내외에서 많은 구조계측시도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안전감시기술에 대한 회의적인 반
응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조안전감시(Structural Health Monitoring)기술은 구조물 해석기술과 모니터링 기술의 복
합기술 특성을 가지며 시설물 안전진단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분야로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과는 구별되는 기
술분야이다. 안전감시시스템 기술은 구조물에 대한 분석 및 계측기기류, 전산기기 등을 오랜 기간 운용해서 개발되어야 하므로 단
기간에 현장적용이 가능한 연구결과물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 

대형산업시설물(가스, 유류)의 안전진단기술개발 과제에서는 Multi-Model Approach기법을 이용하여 안전성 평가기법을 개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자동화연구를 진행중이다. 또한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저장
물의 누출메카니즘을 파악하며, 클로킹의 발생메카니즘, 저장 누출물의 이동양상, 저장시설의 유동장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모형
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재해 위험성 평가를 위한 모델링 및 방재대책을 위한 기준치 설정, 가스 및 유류저장설비에 대한 비파괴검
사실태 및 누설요인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비파괴검사 방법의 표준화를 제시하였다. 대형산업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출사
고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 확산모델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실제 현장 적용에 있어서의 영향 조사, 폭발사고의 발생시 폭풍압
에 의한 피해를 평가하기 위한 Blast Wave 모델에 의한 폭발 피해 예측, 폭발 및 화재사고의 발생 예측도를 향상시킬수 있는 
Detonation 발생조건의 수학적 모델링과 배출원 조사 및 화재특성의 규명작업을 수행하였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대형시설
물의 안전진단과제의 경우 1단계사업 2차년도부터 과학기술부에서 지상시설 뿐 아니라 지하시설의 안전운영에 관한 연구 수행
을 추가토록 지시 받아 지하비축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연구를 서울대학교 에너지 자원신기술연구소 및 자원연구소에서 수행중
이며 연구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비의 증액이 요구된다. 

공공건물의 화재안전진단 및 피난구조 기술개발과제에서는 화재안전성 평가용 모델구축, 응급체계의 운영지침 개발, 피난구조 기
술을 확립하고, 대공간 화재/연기실험(예정), 고층건물 가압방연실험(예정), 미 분무수 설비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소화설비 방화
유지/관리 프로그램 개발(수명예측, 관리주기 등)을 완료하였다. 

해난사고 대응기술개발과제에서는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항 지원, 관제시스템 구축 및 해난사고시 신속한 수색·구난 시스

템 구축을 목표로 하여, 구난지원 시스템 요소기술 개발에서는 좌초된 선박의 부양 가능성 해석 프로그램과 선체에 작용하는 힘
과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해상교통 관제 시스템에서는 무궁화 위성을 통한 GPS와의 초기 관제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또한 해양 환경정보로 미국의 NOAA의 해상풍 예보자료를 이용하여 HYPA 파랑모델을 적용하여 72시간의 파랑
예보를 Web Site에 띄우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3. 최근의 국제적 환경변화 

방재기술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인 기술 및 경제적 환경변화를 중과제별로 살펴보았다. 자연재해피해저감 기술분야에서는 최근 기
상이변의 증가로서 금세기 최대의 엘리뇨 현상이 발생하여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도처에서 이상기상이 빈발하고 있으며, 지
속적인 대기층 온실기체증가로 1997년은 금세기 최고의 온난한 해로 기록되어 한반도에도 겨울철 이상난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또한 이상 해수면 상승으로 백중 사리에 의한 해수범람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도시환경의 악화로 도시기후의 인위적 변화가 가
속되고 있으며 1994/1995년에는 극심한 가뭄 등을 경험한 바 있다. 한편 기반 기술 및 장비의 급속한 발전은 초고속 병렬컴퓨터
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전산처리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열대강우 관측위성(TRMM)의 전지구 기후 관측과 해양감시위성
(SeaWiFs)에 의한 해상정보 취득, NOAA의 극궤도위성(ATOV), 일본 전지구 온난가스 탐지 위성(ADEOS), 미국 전지구관측 
위성(EOS) 등 기후변화 및 환경변화 탐지가 가능해 졌다. 또한 세계적으로 미세규모 격자 모델의 개발 및 응용이 가능해지고 있
다. 기후변화 관측의 조직화 및 국제교류 협력강화 측면에서 보면 세계기후연구계획(WCRP)에서 물의 전지구규모 순환 및 변동
에 대한 관측 실험계획(GEWEX: Global Energy and Water Cycle Experiment)을 시작하고, 아시아 몬순 집중관측 실험
(GAME: GEWEX Asian Monsoon Experiment)의 일환으로 중국, 일본, 미국 등 국제협력에 따른 4개 권역(열대우림, 티벳, 유
하유역, 남중국해)의 집중관측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또한 미국, 중국, 대만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몬순집중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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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MEX)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집중감시를 시행하여 GAME과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중국을 비롯
한 동아시아 지역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한반도 이상기상 감시장비의 보강으로는 5개 레이더 운영 체계의 최첨단 시스템 도입(Edge System)에 따른 단기 악기상 감시능
력이 향상되고, 이동식 X-band 이중 편광레이더의 도입으로 현장에서 구름 발달 및 구름의 미세물리가 파악가능해지며, 각 대학 
및 기상청 상층관측장비의 보강으로 집중감시가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위성자료 수신시스템을 갖추어 전지구위성 자료 구축과 
실시간 해양기상관측 Buoy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산업과 자연현상 관련성 증가에 대하여 이상기후가 산업분야에 미치는 악영향의 정량화 연구가 착수(미, 일 등)되었으며 이
러한 기후변화는 식량 및 물공급의 차질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심리적 병리현상을 동반하며, 국제적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

고 있다. 

대형구조물 정밀안전진단 기술분야의 최근의 환경변화를 살펴보면, IMF체제하에서 정부 및 산업체의 연구개발 투자여건 악화로 
방재기술개발과제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대형국가기간시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방대한 연구를 추진하기 어
려운 상황에 있다. 따라서, 1차적으로 국가기간시설물중 공공성, 중요도, 파손시 파급효과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교량의 정밀안전
진단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그동안 전국적으로 시행된 기간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결함, 손상 등 많은 문제점들
이 파악되었으며 체계적인 기술검토가 미진한 가운데 부분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보수·보강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근본적인 대책

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 

시공당시의 부실이나 유지관리상 부실로 인한 여러 가지 결함 및 손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은 지연되고 있어 제2의 성수대
교 붕괴사고 또는 당산철교 사태를 유발할 요인은 상존하고 있으나 사회적인 여론 및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 ·보강공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 재정상 문제가 있는 구조물을 일시에 개 · 보수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므로 위험도 판정기준에 따라 개 ·보수공사외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붕괴위험도 및 잔존수명 평가

기술도 낙후되어 기존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이나 대형국책사업의 감리를 외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허다함으로 국내 자체기술의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대형구조물에 대한 합리적인 활하중 효과분석 및 하중-저항 계수기법 확립이 세계적인 추세로서 이에 대
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국가기반구조물의 상시안전감시시스템 개발분야의 경우 국내에서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위한 안전관리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주로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보강에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1997년
까지 교량유지관리 계측을 위해 10여개 교량에 센서 및 계측기가 설치되어 교량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관련 공공기관
도 설립되어 체계적인 기술관리 및 기술정보 제공체계도 갖추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계측시스템설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계측 대상물에 각각 다른 센서나 계측기기를 설치하거나 자체 시험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측된 데이터를 신뢰
성 있게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고 특히 표준화된 절차나 평가방법등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커지고 있으며 최근 3∼4년 사이에 장대교량이나 노후교량 및 댐에는 대부분 안전감
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측시스템을 시설물에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미국, 덴마크, 스웨덴 등으로 댐은 물론 교량, 터널, 공항 등에 안전감시체계를 대부분 갖추고 공공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다. 

대형산업시설물(가스, 유류)의 안전진단기술분야의 경우 현재의 금융 위기로 인해 국내회사들은 생산능률의 감소와 함께 시설 투
자에 대한 의욕이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히 기술개발투자를 약화시키고, 따라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에 역효과를 주고있다.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성장위주의 경제발전에 목표를 두었던 관계로 다른개발 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시설
의 안전관리체계에 취약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또한 IMF구제금융의 도입 등으로 인한 국제기준의 준수가 강제됨에 따라서 
국제 안전 및 환 경기구 관련 국제조약 등은 더욱 국내의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올 것이다. 현재국내에서도 공정안전관
리체계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시설 유지 및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인 추세로 볼때, 좀 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설의 유지 및 안전성 향상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국내에서도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국내 실정
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안전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적절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증대로 안전관련 기술이 개발, 도입되고 있으나, 대
부분 기술개발이 시설별, 회사별로 부분적,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비용 손실 및 기술축적 ·개선 등에 취약점을 보

이고 있다. 특히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지금의 상황은 각 회사간의 안전정보의 공유 및 사고자료의 공유 등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안전진단기술의 시스템화 및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나 
몇몇 유럽국가에서는 이 분야의 연구와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성과물을 내놓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현재 이 결과들이 부분
적으로 국내에 도입되고 있다. 국내산업계에서는 차후 이런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그간 진행되었던 국내의 
관련 연구결과가 사장되고 이 분야에 대한 또 다른 기술예속이 진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산업
체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개발에 따른 위험이 크며,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시설별로 개발되는 경향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효
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관련된 산업체 및 연구기관을 결합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국내에 보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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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외국연구기관이나 회사를 통하여 안전진단기술을 도입할 경우, 크게 안전성 평가 컨설팅과 진단시스템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안전성평가 컨설팅의 경우, 대형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수십만달러에 해당하는 컨설팅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러한 금액은 
국내산업체들이 안전성 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진단시스템 역시 목적에 
따라 수만에서 수십만달러에 이르는 설치비용이 소요되므로 대규모업체외에는 설치가 힘든 현실이다. 따라서 국내 시설에 적용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안전진단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안전성향상 뿐만 아니라 높은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수 있다. 국내의 기
술수준을 살펴보면, 안전도 평가, 표준화 및 전문가시스템의 경우 위험성 평가방법 중의 하나인 HAZOP Study를 전문가 시스템
화하여 LPG 저장 및 분류시설에 적용한 연구가 서울대학교 윤인섭 교수 팀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현재 (주)유공과 함께 정
유/석유화학 공장의 안전성 향상 기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연구의 공정의 안전성 평가를 자동화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본 사업의 1단계사업 1차년도 동안 다중모델을 사용한 안전성평가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국내의 진
단센서 및 상태진단기술은 아직 학문적 연구가 주를 이루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외국의경우도 아직은 완전 실용화가 이루어져 있
지는 않지만, 단위 공정별 시험적용 및 검토를 통하여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다. 재해위험성 평가는 규제와 기준이 제정
되고 안전기술에 대한 연구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안전진단기술과 재해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방재
대책과 기술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유류 및 가스저장시설 비파괴 기술의 경우 국내에서 비파괴검사법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으나 주로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이며, 국내의 자체 연구과제들에 의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루어진 연구들은 부식율의 평가, 송신탑의 상태 모니터링 등이다. 

공공건물의 화재안전진단 및 피난구조 기술분야에서도 최근 경제난의 여파로 범사회적인 안전투자 회피경향이 보이고 있으며 이
러한 경향에 의하여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저항확산과 향후 몇 년간의 안전수준의 지속적인 저하가 예상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법규 ·제도로 시행되는 "사양적 화재안전 설계기준"으로부터, 공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안전요구 수준 및 신뢰도를 만족시키는 

"성능적 화재안전 설계기준"(Performance Based Regulation)으로 이행하고 있다. 

해난사고 대응기술분야의 경우 선진국에서 충돌·좌초 예방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신뢰성이 있는 상용제품이 개발된 

상태는 아니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도 인명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충돌· 좌초 예방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으

며, 국제기구인 IMO/IHO의 규정에 따른 전자해도시스템(ECDS)와 S-57 규격의 ENC가 각국의 수로국 및 전문업체에서 개발되
고 있어서 보다 과학적인 운항지원 및 관제시스템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선박과 연안 관제소 간의 데이터 통신을 통한 선박의 
위치확인 및 기타 정보교환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IMO의 전문연구위원회에서 표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과 선
박, 선박과 연안 관제소 사이의 데이터 통신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이를 활용한 선박의 위치 확인 및 관제가 가
능하게 되고, 해상사고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미국의 모토로라사 등의 선진 기술들이 저궤도 인공위성을 활용한 전세계 전역을 관장하는 통신시스템을 실용화하고 있기 때문
에 적은 예산으로 먼바다에 운항중인 선박과의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고, 컴퓨터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고성능 컴퓨터를 적은 예산
으로 선박에 탑재하여 안전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ECDIS 개발과 더불어 RADAR정보의 전산화 기술의 발전으로 
선박 주변의 운항선박 및 물체의 식별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1982년 일본 운수성에서 "선박 운항 자동화 기술"을 향후 중요기술 개발과제로 선정하여 고신뢰도 지능화선 개
발사업을 추진('83∼'87년)하였다. 노르웨이에서는 승무원 13명 정도의 고기술선을 시험 운항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승무원 
11명을 목표로 프로젝트 수행 중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KRISO(선박 해양공학연구센터에서 1984년부터 운항자동화 관련 기반
기술로서 소형선박조종 시뮬레이터(Desk Pilot, 1991년), 중형선박조종 시뮬레이터(1993년), 레이다 시뮬레이터(1995년), 
Full Mission 선박조종 시뮬레이터(1998년) 등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개발(1984년∼현재)하고 있다. 또한 선박운항자동화를 
위한 시스템 고장 진단기법연구(1992년), 선박용 Auto Pilot 개발(1993년∼1996년), 전자해도(ECDIS) 개발(1992년∼1998
년) 등의 연구도 수행되었다. 

경제여건의 변화로서는 국내의 경우 IMF외환위기에 의한 수출입 물동량의 변화는 거의 없으며, 기술개발에 의한 국가경쟁력 강
화가 필수적이므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인 해상안전 대응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 아시아 국가는 외환위기로 
일부 경기침체가 예상되지만, 전세계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해
상의 경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난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
는 기술과 사고시에도 인명 ·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4. 방재기술 2단계 사업 추진 방향 

이상에서 방재기술개발 1단계 사업의 개요와 성과, 최근의 국내의 환경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이와같은 요소들을 감안하여 2단계 
사업의 추진방향을 6개 중과제별로 아래에 간략하게 제시 한다. 

자연재해 피해저감기술과제의 경우 과제수행의 기본방향에는 변동이 없으나 자연재해피해저감기술의 주요 부분중의 하나인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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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피해저감기술이 독립되어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발전이라 하겠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최근의 사회적·기
술적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자연재해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기상재해 피해저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상에 관한 기반기술개발
이 절대 필요하다. 따라서 2단계에서 기상기술개발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전세계적인 GEWEX활동에 동참
한 KORMEX는 우리나라 장마 현상과 관련된 집중호우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 하겠다. 2단계에서는 최신의 고성능 
레이다 도입과 고층 관측장비 확충, 다양한 위성자료 수신체계 정비로 기상감시 기반기술을 보완하고, 초고속 병렬컴퓨터 도입과 
병렬화 과정 강화, 고해상 예보모델 개발로 예측모델 개발기술을 보완하며, 해상상태 및 국지 기후변동 예측기술 발달과 기상조절
기술 및 장비의 고도화로 산업화된 고품질 기상정보 기반을 구축하여 최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대형구조물 정밀안전진단 기술개발과제에서는 현존하는 결함, 열화 및 손상상태를 바탕으로 구조적 안전성 평가, 보수 · 보강의 

우선 순위 산정, 보수 · 보강을 통한 수명연장 기술등 기간시설물의 붕괴사고예방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기술을 개발한다. 요

소기술은 각종 기간시설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연구결과의 적용은 교량의 정밀 안전진단에 초점을 둔다. 중과제는 5
개 정도의 세부과제로 구성하며, 요소기술은 세부과제별로 진행, 중과제 단위에서 통합할 수 있는 연구내용을 설정(실교량의 정
밀 안전진단에 시범적용)한다. 건설분야의 기술개발과 보완적이며 특성화된 연구내용을 구성한다. 이를 위하여 토목분야 산 · 학 

· 연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를 통하여 과제발굴, 세부과제별 연구내용을 조정한다. 

국가기반시설물의 상시안전감시시스템 개발과제는 단계별 및 연차별 목표의 기본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나 2단계에서는 상시안전
감시시스템의 현장적용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적 구조안전평가 알고리즘 개발과 계측계획/절차의 표준화 및 체계화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둔다. 

대형산업시설물(가스, 유류)의 안전진단기술개발에서는 대형산업시설물(특히 가스, 유류 저장시설)의 핵심사항인 공정시설내의 
온라인 상태 진단기술의 개발을 비롯하여 시설의 안전성 평가 자동화시스템을 확장한 지역영향 평가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배관이나 저장용기에 대한 비파괴진단기법을 연구 ·개발하여 시설의 안전성 향상 및 시설의 수명평

가 기술을 개발 한다. 특히 2단계에서는 대형저장시설에 대한위험관리 기술개발을 시도하여 종합 위험 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현장에서 쉽게 사용 및 적용할 수 있도록 조업자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공공건물의 화재안전진단 및 피난구조 기술개발에서는 최근의 환경변화를 감안하여,안전관리기술의 저비용 · 고효율화를 지향하

며 관련 산업기술개발보다 국가적 안전관리 기술의 합리화에 노력을 집중한다. 법규 ·제도로 시행되는 기술기준 또는 설계관행을 

검토분석하여 과다 · 중복투자 부분을 도출하고 대체기술개발(비용절감)을 수행한다. 단위 건물이나 단지 등 투자단위 중심의 설

계 관행에 의한 제설비의 연계성 저하를 방지한다(신뢰성 및 경제성 확보가능한 소방 infra구축 가능성 검토). 

해난사고 대응기술개발과제에서는 최근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및 수준변화, 경제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본 과제의 1단계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재난의 하나인 대형 해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실용화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주석 1) 연구기획관리단 기술기획실, 책임연구원(Tel: 02-250-3192/e-mail:parkjh@stepimail.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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